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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 봉화군의 향토음식점인 동궁회관은 
몸에 좋은 엄나무순 등 독특한 음식 재료로 
만든 돌솥밥을 내놓는다. 엄나무는 늦봄에 
잠깐 새순을 내기 때문에 해충 피해가 적다. 
따라서 농약 걱정에서 자유로운 음식 재료로 
손꼽힌다. 각종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는 
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엄나무순과 가을철 
채취되는 송이로 만든 ‘엄송이 돌솥밥’은 
식욕을 돋워준다.

글 · 사진 성연재 기자

경북 봉화군 춘양읍 춘양시장 안에 있는 동궁회관은 대여섯 번은 찾

은 곳이다. 근처를 방문할 일이 있으면 일부러 그곳을 찾아갈 정도

였다. 이곳에서는 엄나무순을 주재료로 한 돌솥밥을 만들어 내놓는

데, 다른 고장에서 접하기 힘든 엄나무순의 맛은 독특하고 맛깔스럽

다. 파릇파릇한 색상의 톡 쏘는 맛을 내는 엄나무순은 지친 여행자

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음식이다. 

쌉쌀하면서도 미각을 자극하는 매력을 지닌 엄나무순은 인삼의 열 

배가 넘는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다. 또 각종 염증 수치를 떨어뜨려 

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많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엄나

무는 삼척, 대구, 울산을 잇는 백두대간 지역을 중심으로 자란다. 그

러나 새순이 나는 시기가 보름 정도밖에 안 돼 많은 사람이 접하기

가 어렵다. 바로 섭취하면 쓴맛이 강해 음식 재료로 사용되지 않았

지만, 십여 년 전 이 식당에서 가공법을 개발했다. 늦은 봄 수확한 엄

나무순을 진공 포장으로 냉동 보관해 쓴맛을 줄이면서도 특유의 맛

과 색상을 그대로 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.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돌

솥밥 1인분에 100ｇ가량의 엄나무순을 넣으면 최적의 맛을 낼 수 있

다는 것도 알게 됐다. 

1 춘양시장 안에 있는 동궁회관 2 송이와 엄나무순이 올라간 엄송이 돌솥밥

음식기행

봉화군에서도 엄나무순을 이용한 요리의 가능성을 

인정, 엄나무순 돌솥밥을 봉화군 토속음식 제36호

로 지정했다. 엄나무순은 식당에서 직접 재배하거

나 주변 농가에서 재배한 것을 사용한다. 식당은 10

여 년 전 문을 열었지만, 현재 주인 배선희 씨는 

2015년부터 식당을 인수해 운영해 오고 있다. 엄나

무순을 활용한 메뉴는 전 주인이 특허를 받아놓았

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불한 배씨 등 2명만 만들어 

팔 수 있다. 

1

2



www.yonhapimazine.com  I  143  142  I   

1 엄나문순 돌솥밥과 송이전골 2 맛깔스러운 밑반찬들 3 부추전
4 가자미구이 5 엄나무순 돌솥밥 

엄나무순 돌솥밥과 엄송이 돌솥밥 외에 
송이전골과 송이 불고기 등 다양한 메뉴를 함께 
맛볼 수 있다. 송이칼국수와 송이전도 있다. 

>> Information

엄나무순 돌솥밥과 함께 가을을 맞아 난 제철 송이가 엄나무순과 함

께 올라가 있는 ‘엄송이 돌솥밥’도 맛보기로 했다. 또 송이를 넣은 쇠

고기 전골인 ‘송이전골’도 곁들였다. 먼저 엄송이 돌솥밥이 나왔다. 

김이 모락모락 나는 돌솥에서 송이와 엄나무순이 가지런히 올라가 

있는 밥을 덜어 깨와 김 가루가 든 큰 그릇으로 옮겼다. 그 위에 간장

을 기본으로 한 이 식당만의 독특한 양념장을 얹어 잘 비볐다. 송이

와 엄나무순 등 비밀 재료가 들어간 이 양념장은 향기로운 송이 향

과 탁 쏘는 엄나무순의 향이 어우러져 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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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이전골은 향긋한 송이 맛과 쇠고기의 구수한 맛이 잘 배합돼 있었다. 봉화군을 상징하는 

캐릭터가 송이인 만큼, 봉화 송이는 이 고장의 특산품이다. 해마다 가을철이면 주변 산에서 

채취한 신선한 송이가 이곳 춘양에서 거래된다. 춘양시장 바로 앞에는 송이 직판장이 있는

데, 정보가 빠른 여행 고수들은 이곳에 들러 송이를 직접 사 간다.

깔끔한 밑반찬 10여 가지가 함께 차려졌다. 가장 맛있었던 것은 한약재인 당귀로 만든 당귀 

장아찌였다. 쌉사름함과 동시에 달곰한 맛이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줬다. 고사리 등 다양

한 나물무침도 훌륭했다. 돌솥밥을 비벼 먹을 때 듬뿍 넣어 먹기에 좋다. 양태구이와 가자미

도 좋았지만, 특이한 것은 푸른 부추 색이 맛갈스러웠던 부추전이었다. 이 모든 밑반찬은 엄

나무순 돌솥밥 하나만 시켜도 함께 서빙된다.

식당 주인은 나중에 오면 능이를 넣은 능이돌솥밥도 맛보라고 추천한다. 구수한 능이 맛을 

돌솥밥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. 봉화를 찾아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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